마가복음		11/26/2021
저자, 독자, 배경: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한 말씀을 마가가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로마교회-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상은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누가복음은 ‘인자’로 (대상은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상은 일반적인 이방인 (헬라인)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고 (골로새서4장10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행 12:12).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여행 시 동행했었고, 후에는 로마에서 바울을 수행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사복음 중 가장 먼저 (주후 55년경)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마태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신성)과 예수님의 섬김(종으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행적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오히려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풍습이나 전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특히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분의 일 이상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할애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개요
1. 예수 사역의 시작 (1:1-13)
2. 갈릴리 사역 (1:14-6:29) 
3. 갈릴리를 떠나심 (6:30-9:32)
4. 갈릴리 후기 사역 (9:33-50)
5. 유대와 베뢰아 사역 (10:1-52)
6. 예수님의 고난 (11:1-15:47)
7. 예수님의 부활 (16:1-20)

